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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CLA-USC 한국학연구소 교류사업

USC와 UCLA 한국학연구소가 하나로 뭉쳤다. 13일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이 USC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
국 전근대사와 현대사를 넘나들며 강연하고 있다. 김상진 기자

USC 한국학연구소(USCKSI・소장 데이비드 강)가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유튜브 한국학

특강 시리즈에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. 

던컨 소장은 13일 USC 갤런 센터에서 진행된 교양 강좌인 동아시아 현대사(EASC 150G)에 특별 강

사로 초청됐다.

이날 던컨 소장은 삼국시대부터 고려, 조선,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

체성과 독특한 역사를 소개했다. 50여 명의 재학생 등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주제를 벗어나 광범위

한 한국역사를 담고 있다. 

특히, 단군신화로부터 이어진 단일민족사상이 21세기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난의 역사를

겪어낸 한민족이 독도 등 한・일 역사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등에 대한 열린 강의는 큰 호응을 이끌

어냈다.

던컨 소장은 "조선시대 신흥 사대부나 유교 등을 논하기엔 학생들이 지루할 것 같아, 고민 좀 했다

(웃음). 짧은 시간에 한국을 설명하는 건 참 어렵다"며 "'우린 다르다'면서도 '뭉쳐야 산다'고 하고,

끔찍이 위계질서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한국의 특유의 감성을 학생들이 즐겁게 받아들

이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에 따르면 UCLA 교수가 유튜브 특강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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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컨 소장의 특강이 매우 유익했다는 USC 2학년 애비 슬로벡(19)은 "한국만의 개성을 많이 배울 수

있어서 좋았다.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진다"고 말했다. 

이 특강 영상은 2~3주 후, 인터넷(www.youtube.com/user/USCKSI)에 공개될 예정이다. 

구혜영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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